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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지역 사업장폐기물 중 미규제 유해물질류의 배출 특성

Ⅰ  연구목적 및 필요성
 폐기물 중 유해물질 규제항목이 11개로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으로, 지정폐기물의 관리 강화를 

위해 규제항목 확대가 요구됨
 미규제 유기오염물질 배출 특성 파악함으로서 사업장폐기물의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 방안 제시
1)

Ⅱ  주요 연구내용
 기 간 : 2019. 1. ~ 2019. 12.(1년) 
 대 상 : 2018 ~ 2019년 부산지역 사업장 폐기물 128건
 항 목 : 미규제 휘발성유기오염물질 10종, 미규제 다환방향족탄화수소 16종

Ⅲ  연구결과
 부산지역 85개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 시료 128건을 분류한 결과 업종별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

(KSIC)의 중분류에 의해 24업종, 폐기물 종류별로는 오니류, 분진 등 9종으로 분류
 미규제 휘발성유기오염물질(VOCs) 10종 용출 분석 결과 유기염소계화합물보다 방향족화합물인 

BTEX의 검출 빈도 및 농도가 높았음
   - VOCs는 제조업의 폐활성탄과 분진, 운수업의 폐활성탄에서 높게 검출되었음
   - 주로 도장시설에서 배출된 페활성탄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
 미규제 다환방향족탄화수소(PAHs) 16종 함량 분석 결과 Naphthalene > Phenanthrene > Fluorant

hene > Pyrene 순으로, Naphthalene 약 50 %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음
   - PAHs는 제조업의 폐사와 폐활성탄, 건설업의 폐토사에서 높게 검출되었음
   - 식료품 제조업의 폐활성탄에서 특이하게 나프탈렌만 매우 높게 검출되었는데, 이는 해당 사업장이 

육포가공업체로 착색료로 쓰인 타르계 색소에 의해 높았음 
 벤젠고리별 PAHs 배출특성은 폐흡착제와 분진의 경우 저분자 PAHs, 폐토사와 광재는 고분자 PAHs 

기여율이 높았음. 저분자 PAHs는 고분자 PAHs에 비해 쉽게 휘발되기 때문에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
배출되는 폐흡착제와 분진에서 높게 나타났음     

 미규제 유기오염물질의 경우 공통적으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의 폐활성탄에서 높게 
나타나, 관련 배출시설의 사업장폐기물부터 단계적으로 유해물질을 추가하는 방안 제안함

담당부서 : 토양폐기물팀(☎051-309-2944)
팀장 : 박홍기,   담당자 : 윤나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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Ⅳ  활용계획
 사업장폐기물의 유해물질 규제항목 확대 및 기준 선정시 자료 제공  
 유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 대책 마련시 활용


